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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해 다문
화청소년 패널조사의 8차년도 원자료에서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1,021명을 대상으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를 활용하여 단순 및 다중 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진로장벽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
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방임적 양육태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과 방임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
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삼중매개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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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foreign-born mothers’ daily stress, depression, 
and neglectful parenting in the influence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children’s carrier barrier in 
multicultural families. For testing research questions, using Model 6 of the SPSS PROCESS Macro, this 
study analyzed simple and multiple mediation effects with a sample of 1,021 adolescents with Korean 
fathers and foreign-born mothers from the 8th wave’s raw data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positively influenced 
children’s carrier barrier. Second, mother’s daily stress and neglectful parenting individually mediated the 
influence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children’s carrier barrier. Third, mother’s depression and 
neglectful parenting dual-mediated the influence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children’s carrier 
barrier. Fourth, a triple mediation of mothers’ daily stress, depression, and neglectful parenting was 
found in the influence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children’s carrier barrier. Based on the results, 
strategies to support the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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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면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왔
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문화
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55.9%로 나타나[1] 다문
화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 중 13세 이상 중고생 연령 자
녀의 수가 3년 전보다 40.1%로 증가하면서[2]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서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영유아와 아동
기 자녀에 집중되었던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와 청년복지까지 확장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큰 변화가 이뤄
지는 성장 급등기이자 진로발달이란 통합적 발달과업
을 이행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진로발달은 청년기로 
성공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다[3].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보다 진로에 
관한 정보부족 등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고[4], 다문화가정 이기에 받는 차별 등
이 진로장벽이 되고 있어[5][6] 진로발달을 이끌어줄 지
지체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장해가 되는 내·외적 요인을 의
미하는 진로장벽[7]은 진로와 관련한 지지체계의 부족
이나 신체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 차별
과 같은 갈등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8] 다문화가정 청
소년기 자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가족, 특히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적응과 정착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9][10]. 청소년기가 심리적 이유기일지라도 부모의 중
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거주국가의 문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부모의 역할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자녀의 진로결
정에 도움이 되는 기회, 자원, 장벽, 재정적 자원, 부모
의 행동 및 학교 영향과 같은 환경 요인을 강조하고 있
다[11].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다문
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더 큰 어려
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재정적 제약, 사회적 지원 등 
상황적 요인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장벽이 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12].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진로장벽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또한 자녀의 진로장벽에 있어 모의 심리적 기능과 양
육태도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모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
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9]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스트레스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
울하고[13] 모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쳐
[14] 자녀의 진로장벽으로 이어지는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대표적인 요인으로[15]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양육의 부감과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일상
생활 스트레스와 모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울을 통해 모의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모의 우울이 
부모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고[16] 모의 우울이 양육태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방임적 양육태도로 이어져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
소년 자녀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자원을 능
동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기에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
요한 요인이다[11]. 그렇기에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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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발달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이어서 방임적 양육태도를 
상승시키는 이중매개 경로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9].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이란 심리적 기능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쳐 자녀
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 인식을 규명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초점을 둘 뿐
[5][18]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의한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부재하기에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
향에서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개별적인 영향과 삼중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진로
장벽에 미치는 자세한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질
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1) 일상생활 스트레스, 
2) 우울, 3) 방임적 양육태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을 단순매개 하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1) 일상생활 스트레스
와 우울, 2)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방임적 양육태도, 3) 
우울과 방임적 양육태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이
중매개 하는가? 

넷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
울, 방임적 양육태도는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
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삼중매개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진로장벽

청소년의 진로발달은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통합적 과업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진로발달의 
복잡성(complexity)은 연령과 정적관계가 있어 아동
기에 이상적으로 판단하던 진로를 청소년기에 구체적
으로 실현하기에[19][20]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
이 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과 부모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14]. 집단주의 문화일수록 자녀의 진로결정에 가족 
기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21] 문화특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지지와 진로관련 행동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5][22] 부모의 영
향력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에 
대한 진로장벽이 사회, 지역사회, 학교와 대학, 직장 수
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언어, 사회적 지원 부
족, 직장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이 같은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다문화가정 부모 특히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심리
적, 물리적 자원부족, 자녀의 진로장벽 간 관계를 유추
하게 해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이중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겪게 되는 가치와 태도, 정체성의 변화 등으로 인
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 이상의 문화가 접촉할 때,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24]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문화적응이란 이질적인 두 문화 중 한쪽에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두 문화권에 속한 집단간 소통을 
이끈다는 의미이다[24]. 이중문화 적응이란 과업을 완
수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는 부여된 여러 
역할부담에 문화적응이란 이중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
렇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이
다[10][14][25]. 

사회 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은 반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 근간한 것으로[26]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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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
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은 최적의 조건에서 
진로선택을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데, 경제적, 교육
적, 가족 지원 부족 또는 성별 및 인종 차별 등이 최적
의 조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인지 진로이론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같은 변인
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27].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단순히 자
녀의 진로장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양육태도를 거쳐 자녀의 발
달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2.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모의 일상생활 스트
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요인으로 규정한 변인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태도이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4][25].  

자녀의 진로발달은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되지만 다
문화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심리적 기능과 양육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서적 지지와 지원, 진
로관련 행동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기에[5][22] 진로장벽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국의 문화
와 이주를 통해 경험하게 된 문화를 이중으로 접하게 
되면서 시행착오와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 모두를 수
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적응을 하게 된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의 문화적응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겠
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머니와 자녀 간 부정적인 역
동이 발생하게 된다[25].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장벽

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
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는 일상생
활 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28]. 특히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로서, 배우자로서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우울과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래혁과 최홍일[9]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경로가 일상스트레스를 통해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방임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역할을 통해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장벽을 완화하는 전략에 있
어 어머니의 스트레스보다 직접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도 높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
다[13][29]. 또한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
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그리고 취약계층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
스와 우울 간 관계[15]가 보고되고 있고, 모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는 자신과 자녀의 발달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녀의 진로장벽에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모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
울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기능과 관련된 요인이 확인되
었고, 이 같은 심리적 기능은 자녀의 발달과 맞닿은 양
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
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기
능의 위축에 의한 영향인지, 더하여 자녀양육과 밀접한 
양육태도를 통한 영향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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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가설은 
첫째,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을 높
일 것이다. 둘째,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의 일상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 각각을 높여 자
녀의 진로장벽을 높일 것이다. 셋째, 모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1)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어서 
우울을 높이거나 2)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어서 방임적 양육태도를 높이거나 3) 모의 우울을 높
이고 이어서 방임적 양육태도를 높여 자녀의 진로장벽
을 높일 것이다. 넷째,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어서 우울을 높이고 이
어서 방임적 양육태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진로
장벽을 높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의 8차년도 자

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는 전국에서 
표집된 다문화 청소년 표본을 추적조사 하여 다문화 특
성, 발달 특성 등에 더해 보호자의 배경 특성까지 제공
[31]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2차 자료로 판단되었다. 8
차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던 1,197명의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혼인 상태의 한
국인 아버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자녀 1,027명을 
선별했다. 또한 모의 건강상태와 소득에 결측이 있었던 
6개의 사례를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21명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분석 표본을 구성했다.

3. 연구변수
3.1 자녀의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이은설[32]이 개발한 척도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모르는 정
도와 같은 자기이해 부족 관련 3문항, 직업 종류를 모
르는 정도와 같은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관련 3문항, 
진학 관련 돈을 걱정하는 정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관련 3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
서는 9개 문항의 평균점수(α=.904)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2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소래[3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생활에서 한
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고 느끼는 정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 외국인이라서 위축되는 정도 등 8
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평균점수(α=.865)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3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김정희

[3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발췌하여 구성되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 정도, 남편 때문에 걱정인 정도,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때문에 걱정인 정도 등의 8개 문
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4
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평균점수(α=.888)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4 모의 우울
우울은 Cawte[35]의 척도를 활용한 황정규[36]의 문

항을 발췌하여 수정하여 측정되었다. 불행과 우울을 느
끼는 정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사람들이 괴롭
히고 귀찮게 구는 정도 등의 4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의 평균점수(α=.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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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3.5 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는 이경상 등[37]에서 사용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척도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여 
측정되었다. 자녀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정도, 필요할 때 부모가 곁에 없
는 정도 등의 7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의 평균점수(α=.831)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3.6 통제변수
선행연구[9][14][22]에서는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나 자녀의 진로 관련 분석에 있어 다양한 인구학적 특
성 및 이민자 특성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기
반으로 청소년 자녀의 특성중 성별(여자 0, 남자 1)과 
건강상태(좋음 0, 좋지 않음 1)를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또한 모의 특성으로 건강상태(좋음 0, 좋지 않음 1), 교
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 대학교 재학 이상 1), 소
득수준(로그 변환), 한국 거주기간(연수), 한국어 수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의 평균 점수, α=.897)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SPSS 버전 25.0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

저, 모든 변수의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했
다. 다음으로 PROCESS Macro 버전 3.5의 6번 모델
[38]을 활용하여 단순, 이중, 삼중매개효과 분석을 수행
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도는 붓스트레핑 
5,000회를 통해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청소년 자녀의 성별은 여자가 512명(50.1%), 남자가 
509명(49.9%)으로 비슷하게 분포했다. 건강상태는 좋
다고 응답한 경우가 929명(91.0%)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47.71
세(SD=4.98)였다. 가구 소득수준은 평균 288만 원
(SD=124.99)이었고,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19.62년
(SD=3.13)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한국어 수준은 1
점에서 4점의 분포 중 평균 3.12점(SD=.53)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는 평균 2.36점(SD=.72)으로 중간 점
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도 
유사하게 평균 1.87점(SD=.64)으로 중간 점수보다 다
소 낮았다. 모의 우울은 평균 1.66점(SD=.67)으로 중간 
점수보다 상당히 낮게 분석되었다. 모의 방임적 양육태
도는 평균 1.74점(SD=.49)으로 중간 점수보다 다소 낮
게 나타났다. 자녀의 진로장벽은 평균 2.13점(SD=.59)
으로 거의 중간점수에 가깝게 분석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속 변수 Min-Max M SD

모 연령 29~67 47.71 4.98
가구 소득수준 50~1,200 287.99 124.99
모 한국 거주기간 7.33~31.25 19.62 3.13
모 한국어 수준 1~4 3.12 .53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1~5 2.36 .72
모 일상생활 스트레스 1~4 1.87 .64
모 우울 1~5 1.66 .67
모 방임적 양육태도 1~4 1.74 .49
자녀 진로장벽 1~4 2.13 .59

명목 변수 구분 빈도 %

자녀 성별 여자 512 50.1
남자 509 49.9

자녀 건강상태 좋음 929 91.0
좋지 않음 92 9.0

모 건강상태 좋음 403 39.5
좋지 않음 618 60.5

모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2 58.0
대학교 재학 이상 429 42.0

주. N=1,021. M=mean, SD=standard deviation.

[표 2]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r=.368), 우울(r=.473), 방임적 양육태도(r=.136) 및 
자녀의 진로장벽(r=.162)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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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우울(r=.404) 및 자녀의 진로장벽(r=.121)과 정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의 우울은 
모의 방임적 양육태도(r=.157) 및 자녀의 진로장벽
(r=.120)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장벽
(r=.366)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2.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1)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1
2) 모 일상생활 스트레스 .368*** 1
3) 모 우울 .473*** .404*** 1
4) 모 방임적 양육태도 .136*** .053 .157*** 1
5) 자녀 진로장벽 .162*** .121*** .120*** .366***

주. N=1,021. ***p<.001.

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PROCESS Macro의 6번 모델에서 선택기능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진로장벽(B=.111, p<.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해당 모형의 적합도
(F=6.004, p<.001)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3.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독립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111*** .027 .134

통제

자녀 성별 -.101** .037 -.085
자녀 건강상태 -.001 .064 -.001
모 연령 .000 .004 .000
모 건강상태 -.024 .038 -.019
모 교육수준 -.031 .038 -.026
가구 소득수준 -.004 .100 -.001
모 한국 거주기간 .011 .007 .056
모 한국어 수준 -.156 .038 -.139

Constant 2.229*** .343
Model fits R2=.051, F=6.004***

주. N=1,021.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 **p<.01, ***p<.001.

3.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가 세 개인 경우 PROCESS Macro의 6번 

모델은 4단계의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먼
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첫 번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모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B=.273, p<.001)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해당 모형의 적합도
(F=25.710, p<.001)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4.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독립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273*** .027 .304

통제

자녀 성별 .026 .037 .020
자녀 건강상태 .138* .064 .062
모 연령 -.009* .004 -.070
모 건강상태 .130** .039 .099
모 교육수준 .077* .038 .059
가구 소득수준 -.314** .100 -.094
모 한국 거주기간 -.010 .007 -.048
모 한국어 수준 -.137*** .038 -.113

Constant 2.893*** .344
Model fits R2=.186, F=25.710***

주. N=1,021.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 *p<.05, **p<.01, ***p<.001.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첫 번째 매개변수가 
두 번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331, 
p<.001)와 일상생활 스트레스(B=.254, p<.001)는 우울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해당 모형의 적
합도(F=44.977, p<.001)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5. 모의 문화적응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독립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331*** .027 .354
매개 모 일상생활 스트레스 .254*** .030 .244

통제

자녀 성별 .006 .035 .005
자녀 건강상태 .055 .062 .024
모 연령 -.001 .004 -.006
모 건강상태 .153*** .037 .112
모 교육수준 -.051 .036 -.038
가구 소득수준 -.187 .097 -.054
모 한국 거주기간 .009 .007 .044
모 한국어 수준 -.051 .037 -.040

Constant .783* .342
Model fits R2=.308, F=44.977***

주. N=1,021.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 *p<.05,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 첫 번째 매개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세 번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B=.055, p<.05)와 우울(B=.101, p<.001)은 방임적 양
육태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해당 모형
의 적합도(F=4.794, p<.001)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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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표 7]에서 독립변수와 세 개의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모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B=.062, p<.05), 일상생활 스트레스(B=.066, p<.05), 
방임적 양육태도(B=.421, p<.001)는 자녀의 진로장벽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해당 모형의 적
합도(F=17.299, p<.001)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6.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이 방
임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독립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55* .025 .079

매개 모 일상생활 스트레스 -.032 .027 -.042
모 우울 .101*** .027 .137

통제

자녀 성별 .015 .030 .015
자녀 건강상태 .098 .053 .057
모 연령 -.006 .004 -.060
모 건강상태 -.091** .032 -.090
모 교육수준 -.013 .031 -.013
가구 소득수준 .006 .084 .002
모 한국 거주기간 .003 .006 .020
모 한국어 수준 -.085** .032 -.091

Constant 2.016*** .296
Model fits R2=.050, F=4.794***

주. N=1,021.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 *p<.05, **p<.01, ***p<.001.

표 7.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
임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독립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62* .028 .075

매개
모 일상생활 스트레스 .066* .030 .072
모 우울 -.015 .031 -.017
모 방임적 양육태도 .421*** .035 .349

통제

자녀 성별 -.109** .034 -.092
자녀 건강상태 -.052 .060 -.025
모 연령 .003 .004 .026
모 건강상태 .003 .037 .002
모 교육수준 -.029 .035 -.024
가구 소득수준 .017 .094 .006
모 한국 거주기간 .010 .006 .051
모 한국어 수준 -.111** .036 -.099

Constant 1.186** .340
Model fits R2=.171, F=17.299***

주. N=1,021.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 *p<.05, **p<.01, ***p<.001.

이상의 4단계 분석을 기반으로 단순, 이중, 삼중매개
효과를 분석하고 붓스트레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도
를 검증했다[표 8]. 또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가 [그림 2]
에 도식화되어 있다. 먼저, [그림 2]와 같이 간접효과를 
고려해도 여전히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여 모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 각각의 개별 매개효

과 분석 결과,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BootCI = 
002~.035)와 방임적 양육태도(BootCI = .002~.044)
가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
는 영향을 단순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 
개의 매개변수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의 우울과 
방임적 양육태도(BootCI = .006~.023)가 모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방임적 양육태도(BootCI = 
.001~.005)가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삼중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구분 Effect SE Z p

전체 직적효과 + 간접효과 .111 .027 4.139 .000

직접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녀 진로
장벽 .063 .028 2.209 .027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간접

전체 매개효과 .049 .017 .016 .134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자녀 진로장벽 .018 .008 .002 .035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 
자녀 진로장벽 -.005 .011 -.026 .016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방임적 양
육태도 → 자녀 진로장벽 .023 .011 .002 .044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자녀 진로장벽 -.001 .002 -.006 .003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일상생활 
스트레스 → 방임적 양육태도 → 자
녀 진로장벽

-.004 .003 -.010 .002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 
방임적 양육태도 → 자녀 진로장벽 .014 .004 .006 .023

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방임적 양육태
도 → 자녀 진로장벽

.003 .001 .001 .005

주. 간접효과 중 유의미한 경우는 진하게 표시했음. Bootstrap 
samples=5,000, SE=standard error, BootSE=bootstrap standard 
error, BootLLCI=bootstrap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BootULCI=bootstrap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주.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고하였음. *p<.05, ***p<.001.
그림 2. 분석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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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
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장벽 수준도 높아졌다. 이는 선행연구[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자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여겨졌다[10]. 인간은 환경 조
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며 적응해 나
가는 존재이다. 모국어와 익숙했던 문화와 다른 언어와 
문화 등 삶에 영향을 받는 상황의 변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
정 외국인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적응 행
동과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10][14] 본 연구로 자녀의 진로장벽 수준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해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
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해 자녀의 내재화된 문제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9] 본 연구로 자녀
의 진로장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의 방임적 양육태
도를 통해 자녀의 진로장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가정 내 돌봄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모는 부여된 역할 외에 
입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가중된 부담으로 
방임적 양육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역할모델이나 적절한 지도를 해주지 못하고 이
들의 진로장벽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통해 자녀
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
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지만[13][29] 이 같은 경로는 자녀의 진로
장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모의 심리적 기능인 일상생활 스

트레스와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지만, 자
녀의 진로장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통한 경로만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모의 심리적 기능 중 우울은 그 자체로 자
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양육태도를 통해 미치
는 영향을 강조한 기존 연구[16][17]를 지지하는 결과
일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는 모의 우울과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진로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
을 거쳐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모의 일상생
활 스트레스 및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진로장
벽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미 연구문제 2에서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모의 
우울을 통해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되
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문제 3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우울과 방임적 양육태도로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모의 우울
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서 더 나아가 우울 그 자체보다 모의 우울로 자녀양육
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낮아져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이
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선행연구에서 모의 양육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우울이 보고되었다
[16][17]. 그리고 본 연구로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을 통한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가 검증된 것이다. 특히 이민자 가정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언어와 사회적 지원 부족, 차별 등을 경험하
게 되면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데[23],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는 어머니가 우울로 인해 청소년 자녀
에게 방임적 양육태도로 적절한 역할모델과 충분한 지
원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이해와 정보부족, 경
제적인 부담 등에 의한 진로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삼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방임
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은 성인기를 준비
할 과업이지만[3]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다문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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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진로발달에 장해가 되는 요인인 진로장벽을 경
험하게 된다[4][7]. 본 연구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
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
의 지지와 행동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5][22].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
치는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스
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기능이 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진로장벽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고
[7], 이로 인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9], 모의 
우울감을 높이며[13] 방임적 양육태도로 이어지는[9] 
경로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장벽을 낮
추기 위해 모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기능 강화와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임
적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로 바꿀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정착시기에 따른 욕구
사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기능강화를 위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틀 안에서 외
국인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욕구사정을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는 가족생활주기와 외국인 어머니의 정착단계별 욕
구가 다르기에 이에 따른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 관점으로 사례관리 틀 안에서 다
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욕구가 파악되고, 욕구에 맞
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역량강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지원
하는 접근도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지원과 
함께 강점관점에 입각하여 익숙한 모국 문화를 알리도
록 지원하는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양국의 문화를 수용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접근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도 강화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강화이다. 자녀의 생애주기별 욕구
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적 이
유기인 청소년기에도 어머니의 지도와 격려 등이 필요
한데, 청소년기 진로장벽에 있어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
로 관련 행동과 부모의 지지는 진로발달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5][22].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
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거점기관이 상담 창구가 
되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제공과 조
력자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기관으로 하
고, 동일 연령대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어머니의 자
조집단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의 
심리적 기능과 양육태도를 통한 삼중매개 효과를 규명
함으로써 진로장벽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
회복지 대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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